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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과세원칙과 도관회사로 평가된 자회사 사이의 주식의 

양도거래에 대한 과세

X국 소재 A사는 B회사 및 C회사의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었고, B회사 및 C회사는 각각 네덜란드 거주자인 B’회사 및 

C’회사의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 B’회사는 2006. 자신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국내 H회사의 주식 20%를 C’회사에게 양도하고, 이에 대하여 H

회사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C’를 통하여 피고에게 (i) 한국-네덜란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B’의 법인세 

비과세•면제 신청을 하고, (ii) 주식 양도가액(1주당 4,500원)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C’에 대하여 (i)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B’회사는 A회사가 한국-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

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, 주식양도 행위의 주체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

는 X국 소재 최상위 A회사라는 이유로 한국-아랍에미레이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약 5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

고, (ii) B’회사의 C’회사에 대한 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20억원

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.   

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『(i) 만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B’가 A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이와 실

질에 차이가 없는 C’역시 A의 도관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A라는 하나의 법인실체 내에서 이루어진 자

산의 내부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양도거래라 볼 수 없으며, (ii) 2008. 1. 9.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

비로소 외국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바, 2006. 외국법인간에 이루어진 이 

사건 거래에 대하여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』고 주장하였습니다.

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사법상으로 거래가 무효가 아닌 이상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

을 적용할 수 없고,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시에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A를 실질적인 양도소득 귀속자로 보

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, 법원은 『(i) 실질이 유사한 B’와 C’는 모두 A의 도관회사라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주식의 양

도행위로 인하여 A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

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(ii) 외국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

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2008. 4. 1.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피고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도 

위법하다』는 이유로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. 

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, 「‘실질과세의 원칙이 소득의 귀속 결정시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 판단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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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적용되며,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특정회사를 도관회사로 평가한다면 사법상으로 독립된 실체가 행한 유효한 거래

라 할지라도 같은 모회사에 소속된 도관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

보는 것이 타당하다」고 판단함으로써 국제조세 관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효과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

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.  

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

도록 하겠습니다. 

     김두식 변호사      (전화번호: 02  316  4223,    이메일: dskim@shinkim.com)

     변희찬 변호사 	 (전화번호: 02  316  4062,    이메일: hcbyun@shinkim.com)

     조   춘 변호사	 (전화번호: 02  316  4213,    이메일: ccho@shinkim.com)

     정인화 회계사	 (전화번호: 02  316  4219,    이메일: ihchung@shinkim.com)

     이민현 변호사      (전화번호: 02  316  1639,    이메일: mhylee@shinkim.com)


